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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에너지는 생산과 소비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함과 동시에 다른
유형의 상품과 대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 그 중요성이 있다. 에너지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필요
성은 자원의 고갈전망이 제시되고 두 차례 석유위기가 발발한 197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
한 일련의 인식변화는 에너지부문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정부개입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에너지시
스템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일련의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확고하게 하는 동시에 정책 운영 자
체를 복잡하고 어렵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정책의 운용이 어려운 이유는 에너지부문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가 한 종류가 아니라는 점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장점과 매력은 이처럼 복잡한 시장실
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잠재력에 있다. 하지만 개발노력이 본격화 된지 3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현재 신재생에너지가 IEA 국가의 TPES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3%에 불과하다.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의 에너지시장 상황
에서 기술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장점에 대한 강조와 개발의 필요성은 
더 이상 정책의 핵심주제가 아니다. 현 시점에서 정책운영의 가장 큰 이슈는 기술개발과 보급에 대한 중
장기적인 전략의 수립, 이른바 ‘정책의 효율성’이다. 본 논문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전반에 걸쳐 등
장하는 다양한 지속가능성 이슈를 살펴보고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기술개발 및 보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서  론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에너지는 생산과 소비에
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함과 동시에 다른 유형의 상품
과 대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 그 중요성이 있
다. 에너지는 매장량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이용과
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
던 시기에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분배양태가 결정
되었다.  소비는 각 경제주체의 후생극대화 의사결정 
과정에서 결정되었으며 시장가격은 채굴이나 수송
에 소요되는  직접비용과 시장구조에 따라 결정되었
다. 

에너지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은 자원의 
고갈전망이 제시되고 두 차례 석유위기가 발발한 
197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에너지 자원의 

고갈가능성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이 사회적 측
면에서 최적 수준이 아님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
었다. 또한 급격한 유가상승을 경험하면서 에너지시
스템이 본질적으로 매우 경직적이며, 이러한 특성으
로 인해 시장에서 결정되는 수급구조가 공급 관련 외
생적 충격에 매우 취약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른바 
‘에너지안보’(energy security)의 개념이다. 이러한 일
련의 인식변화는 에너지부문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정부개입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각국 정부들은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동태적 최적 이용에 대
한 광범위한 연구를 지원하였으며 국내외 에너지시
장의 수급구조에 직간접적인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

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mail : hoskim@kei.re.kr
   Tel : (02)380-7748  Fax : (02)380-7744



2007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춘계학술대회, 2007년 6월 21일-22일, 제주도 라마다프라자호텔. 

하였다. 
1960년대 후반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문제, 특히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1976년 미국에
서는 기후모델링을 통해 온실효과의 구체적인 예측
치가 제시되었다. 에너지부문에서 배출되는 지구 및 
지역의 대기오염은 에너지시스템에 대한 정부 개입
을  더욱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1992년 체
결된 기후변화협약은 에너지와 관련된 대기환경문
제 해결에 소극적이었던 국가들의 환경정책 기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에너지의 이용방식에 대한 규제
는, 비록 경제 전체의 후생은 증가하지만, 민간부문
의 경제활동을 직접적으로 위축시키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개별 국가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기 어
렵다. 기후변화협약은 가입국의 온실가스 감축노력
을 의무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환경정책이 강화되
도록 하는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에너지시스템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일련의 시장
실패는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확고하게 하는 동시에 
정책 운영 자체를 복잡하고 어렵하게 하는 요인이 되
고 있다. 에너지정책은 크게 직접규제와 시장기반적 
정책으로 구분된다. 전자에는 기술정책과 수요관리
정책 그리고 후자는 조세, 부과금 등의 정책수단이 
포함된다. 만약 에너지부문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
가 환경오염뿐이라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간단
하다. 외부비용을 반영한 에너지상대가격체계를 마
련하는 것이다.  에너지사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외부
효과를 사회적 최적수준에서 조절하도록 한계외부
비용과 같은 수준의 배출부과금(혹은 환경세)을 부과
하는 것으로 문제는 해결된다. 물론 외부비용의 측정
과 관련된 분석기법 상의 문제가 있지만 이는 환경목
표를 설정하면 해결되기 때문에 적어도 행정적 측면
에서는 큰 장애요인이 아니다.

에너지정책의 운용이 어려운 이유는 에너지부문
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가 한 종류가 아니라는 점이
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에너지부문에서는 에너지안
보, 공공재적 특성, 환경오염 등 영향의 공간적, 시간
적 범위가 상이한 다양한 시장실패가 존재하며 이는 
경제활동과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
고 명확한 정책운영이 매우 어렵고 그 정책효과 역시 
예상하기 어렵다. 

신재생에너지의 장점과 매력은 이처럼 복잡한 시
장실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잠재력에 있
다. 신재생에너지는 기존 에너지와 달리 고갈되지 않
고 환경오염의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에너지가 안고 있는 시장실패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일부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화석연료의 연소
기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배출하기
도 하지만 이는 정책수단이나 기술적 대안을 통해 어
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하며, 설령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존 에너지에 비해 그 위해성이 크지 않다.

 개발노력이 본격화 된지 3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
하고 2001년 현재 신재생에너지가 IEA 국가의 TPES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3%에 불과하다. 이중에서 
‘연소성 신재생에너지’ (combustible renewables)를 제
외하면 2.57%에 불과하며 이 역시 수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제1차 석유위기 직후인 1974년부터 2002
년까지의 에너지 연구개발 예산 추이를 분석한 
IEA(2004)에 의하면 IEA국가 예산의 대부분이 화석
연료와 원자력 관련 분야에 투자된 것으로 알 수 있
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1986년을 기점으로 
투자액 자체는 물론 비중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우리나라에서도 1950년대에 태양열과 소수력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 시작되었으며 
두 차례 석유위기 이후부터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
여 1988년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였다. 법 
제정 이후 2004년까지 정부자금으로 2,437억원이 기
술개발에 투자되었으나 2005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은 2.1%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
준이며 기술수준도 선진국의 50-7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의 에너지
시장 상황에서 기술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
이다. 에너지믹스나 에너지기술의 변화는 에너지이
용과 관련된 비용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데, 
정부주도의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는 여전히 비용은 물론 기술규모의 측
면에서도 기존 에너지기술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Fig. 1  EU 주요 발전기술 비용변화(IEA, 2002)

만약 기술진보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신
재생에너지는 정책의 도입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개
발 및 확산이 가능한 기술이다. 하지만 이 말은 현재
와 같이 기술적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면 기술의 보급
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신재생에너지정책은 기술적 성숙도가 충분하지 않
은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
한 일련의 정책 및 조치를 의미한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는 기존 에너지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제거하며, 신재생에너지정책은 이러한 
효과를 통해 경제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려
는 노력이다. 최근 기후변화협약과 유가 상승을 계기
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신재생에너
지를 에너지정책은 물론 환경정책의 핵심적인 정책
과제로 반영하는 추세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장점에 대한 강조와 개발의 필요
성은 더 이상 정책의 핵심주제가 아니다. 현 시점에
서 정책운영의 가장 큰 이슈는 기술개발과 보급에 대
한 중장기적인 전략의 수립, 이른바 ‘정책의 효율성’
이다. 개별 국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동일한 개발비용
을 통해 - 에너지 관련 경제활동의 위축이 없이 - 보다 
많은 시장실패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을 중점 개발하
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만약 두 기술이 상이
한 측면에서 경쟁적이라면, 예를 들어 한 기술은 대
기오염 저감효과가 크고 다른 기술은 온실효과 저감
효과가 크다면, 두 편익 중에서 더 큰 경제적 가치를 
갖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정책의 효율성은 동일한 기술개발 투자를 통
해 더 큰 사회적 순편익을 가져오는 기술을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될 때 극대화된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적절한 평가가 사회적으로 중
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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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전반에 걸쳐 등
장하는 다양한 지속가능성 이슈를 살펴보고 국내 여
건에 부합하는 기술개발 및 보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에너지와 지속가능발전

최근 널리 통용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
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은  1987년 
WCED(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발간한 보고서 Our Common Future
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후 1992년 발표된 Agenda21
은 각 국가들이 장기적 진보를 측정 및 관리하기 위
해 ‘지표’(indicatos)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
고 있다. 이후 UNCSD, EC 그리고 OECD를 중심으
로 다양한 지표체계가 개발되기 시작하였고, 지속
가능발전지표는 정책입안자와 일반 대중에게 “경
제, 환경 그리고 사회적 가치 간의 연관성(linkages)
과 상충성(trade-offs)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을 하고 있다.(Stevens, 2005) 

에너지의 생산, 전환, 소비 등 일련의 과정은 사회
경제적 발전경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1990년
대 이후 사회경제적 발전경로를 평가하는 기준은 이
른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적용되고 있고 
이를 에너지 분야에 적용하고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
지표’(Energy Indicator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ISD)이다.  

Fig. 1  에너지지표 피라미드(IEA, 1997)

2.1 지속가능한 에너지지표

에너지지표(energy indicators)는 1996년부터 IEA 
주도로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에너지지표
는 에너지 수급, 가격 및 관련 기술수준을 나타내는 
자료를 통해 작성되며 전체 에너지시스템이나 개별 
에너지부문(energy sectors)의 구조나 속성에 관한 정
보를 묘사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인 에너지지표는 에너지소비를 결정하는 
요인(factors), 즉 에너지효율, 집약도, 기술보급 등 구
조적 요인, 활동수준(activity level) 등을 통해 정의된
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에너지원단위(toe/GDP)는 이
러한 요인들이 모두 반영된 집계변수를 통해 정의된 
것이다. 

Fig. 1  에너지지표 모형(IEA, 2004) 

에너지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에너지지표는 기
술적, 경제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정의된 것이다. 이
는 두 차례 석유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최
적 에너지시스템’의 개념과 정책목표를 반영하는 것
으로 에너지안보 강화 및 에너지 관련 비용 최소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는 정책적 관심에서 개발된 것이
다. 

Fig. 1  IEA의 지표 접근(IEA, 2004) 

1990년대 이후 환경문제는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지속가능발전
의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에너지지표의 범위는 더욱 
확장되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지
표’(EISD) 체계는 사회, 경제 및 환경 부문에 걸친 다
양한 지표를 정의함으로써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IEA는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에너지정책의 유효
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에너지지표를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2005년 IAEA, UN-DESA, EEA 등과 함께 
EISD를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였다.(IAEA, 2005) 다
음은 IAEA(2005)의 EISD 관련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2.2 경제지표

경제분야(economic dimension)의 에너지지표는 에
너지공급과 이용방식을 측정하는 지표로 구성된다. 
주요 에너지지표는 다음과 같다.  

Overall Use:일인당 에너지소비
Overall Productivity: GDP 단위당 에너지소비 
Supply efficiency: 에너지 전환 및 배분 효율성 
Production: 매장량 대비 에너지생산
End Use: 최종에너지부문의 에너지집약도 
Diversification: 전력 및 에너지의 연료다양성 
Prices: 연료별, 부문별 에너지가격
Security: 에너지의존도, 전략비축량

경제분야의 에너지지표는 경제발전에 있어서 에
너지의 역할, 에너지부문의 경제적․기술적 효율성, 에
너지시스템의 구조적 특성, 에너지안보 등을 중심으
로 정의되고 있다. 이는 기존 에너지정책의 기본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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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시스템 구축’과 관련
된 것으로 지속가능성이 반영되지 않은 전통적 에너
지지표들로 구성된다.  

에너지소비량 관련 지표가 큰 값을 갖는 것은 환경
이나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는 부정적이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에너지
공급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수록 소비
량이 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들 지표가 큰 값을 갖
는다는 것은 에너지시스템이 적절한 경제성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에너지믹스, 집약
도, 의존도 등의 지표 값이 크다는 것은 에너지시스
템의 구조가 부정적인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2.2 사회지표

사회분야(social dimension)의 지표는  에너지가 제
공하는 서비스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
는 지표로 구성되며,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다. 

Accessibility: 상업에너지 보급률 
Affordability: 연료믹스: 소득 대비 에너지비용
Disparities:계층별 에너지소비 
Safety: 에너지생산 대비 사고사망자 

상업에너지 혹은 전력보급률 지표는 에너지의 공
급이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측
정하는 지표이다. 에너지시스템의 발전에 따라 전력
이나 도시가스와 같은 에너지의 비중이 커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이유는 이들 에너지의 보급률이 관련 
인프라 수준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
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에너지시스템은 싸고 편리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상태
를 의미한다. 

2.2 환경지표

환경분야(environmental dimension)의 에너지지표
는 에너지의 생산, 공급, 전환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
하는 환경적 영향을 측정하는 지표로 구성된다.  

Climate change: 온실가스 배출량 
Air quality: 대기오염 배출량 혹은 농도 
Water quality: 수질오염 배출량 
Soil quality: 산성화된 토양면적 
Forest: 에너지소비로 인한 산림 훼손 
Solid waste generation and management 

에너지의 이용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
진 대기오염이나 온실가스 이외에도 다양한 환경적 
영향이 발생한다. 석유제품의 생산, 저장, 수송 및 이
용 단계에서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이 발생하기도 
하고 발전과정에서 수질오염이나 폐기물이 발생하
기도 한다. 

3. 신재생에너지와 지속가능발전

흔히 신재생에너지는 기존 에너지보다 환경적 영
향이 작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도 우월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신재
생에너지의 지속가능성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
다 넒은 범위에서 평가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부합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속성’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신재생에너지의 지속가능성은 - ‘지속가능한 발
전’에 대한 정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 사회, 경제 및 환경적 측면에서 종합 혹은 통합적
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는 특정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단지 환경적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해서 지속
가능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없음을 의미한
다. 또한 환경적 측면에 있어서도 대기오염이나 온
실가스의 측면에서 일괄적으로 평가된 결과를 기준
으로 그 우월성이 평가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3.1 신재생에너지의 지속가능성 

경제, 사회 및 환경분야로 구분된 EISD 체계에 입
각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면 신
재생에너지 기술이 실질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하고 엄격한 기준을 만족해야
함을 보여준다. 아래 표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기
술은 일반적으로 환경이나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는 
기존 화석에너지에 비해 우수한 편이나 여타 경제 
및 사회적 측면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기존 화
석에너지와 비해 기술 및 경제적 효율성에 있어서 
열악한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의 본질적인 문제이며 그 자체가 지속가
능발전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의와 다양한 사회경제적 
발전경로에 대한 평가는 국가와 지역에 따라 상이하
게 이루어진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다양한
지표를  통해 평가됨으로써 해당 국가나 지역의 지
속가능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함
으로 의미하는 것이다.  

Table 1  신생에너지의 지속가능성 

화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Overall Use
Productivity
Efficiency 
Production

End Use 
Diversification

Prices
Security

+ 
+
+
+
―
―
―
+

―
―
―
―
+
+
+
―

Accessibility: 
Affordability: 

Disparities
Safety 

+
―
+
+

―
+
―
/

Climate change
Air quality

Water quality
Soil quality

Forest
Solid waste 

+
+
+
+
+
+

―
―
―
―
―
―

주: ‘+’ 긍정적, ‘―’ 부정적, ‘/’ 불확실함을 의미함.

3.2 신재생에너지의 평가방법론

지속가능발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신재생에너
지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출발점은 기술의 다양
한 속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론을 마련하
는 것이다. 기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있어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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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경제성이나 수익성분석 그리고 대기오염이나 
온실가스 저감량 분석으로는 신재생에너지가 가지
고 있는 일부 속성만이 평가되기 때문이다. 

3.2.1 경제성평가 

경제성평가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존의 분석 
및 평가에 흔히 적용되어온 기법이다. 기존 분석에서 
이른바 ‘경제성’은 사회적 관점에서의 경제적 효율성
이나 개별 사업자의 수익성을 의미한다. 하지만 신재
생에너지와 관련된 경제적 파급효과는 이보다 넓고 
복잡하게 발생한다. 다음 그림은 수소에너지를 예로 
들어 그 경제적 파급효과와 분석기법을 요약한 것이
다. 

Fig. 1  신재생에너지 경제성평가 (김호석, 2005)

3.2.1 환경영향평가(EIA)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는 

각종 개발계획 및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환
경적 영향을 조절하기 위한 평가제도이다. 환경영향
평가는 1969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우리나
라는 1977년 처음 제도가 도입되고 1981년부터 본격
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Table 1  환경영향평가 검토항목

구분 항목 

대기환경 기상, 대기질, 악취

수환경 수질 (지표·지하), 수리수문, 해양환경

토지환경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자연생태환경 동식물, 자연환경자산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 전파장애, 일조장애

사회경제환경 인구, 주거 (이주포함), 산업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 도시개발, 도로 및 철
도건설, 공항개발, 항만개발, 산업단지 및 에너지개
발 등 17분야 74개 사업에 대해 시행되고 있다. 환경
영향평가의 범위는 크게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
제환경으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는 지형지질, 동식
물, 대기질 등 23개 항목에 대한 영향의 유무를 예측
하고 필요한 저감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3.2.1 전략환경평가(SEA) 
전략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는 기존의 환경영향평가(EIA)와 구분되는 평가 
유형으로 ‘실질적인 환경적 영향이 결정되는 사업
(project) 이전의 상위단계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행되
는 영향평가’를 의미한다. 전략환경평가는 ‘개발과 
환경의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정책(policy), 
계획(plan), 프로그램(programme) 등 상위 행정계획에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의 EIA에 비해 강력한 환경관
리 수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일
부를 개정하여 기존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에 SEA 개
념과 원칙을 반영한 전략환경평가 제도를 2006년 6
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Fig. 1  SEA의 개념 (OECD, 2006) 

3.2.1 지속가능성평가(SA) 
지속가능성평가(Sustainability Assessment or 

Sustainability Appraisal)는 환경평가의 범위를 사회경
제적 영역까지 확장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는 기존 EIA나 SEA가 운영되는 제도적 기반을 활용
하면서 그 평가범위를 지속가능성 전반으로 확장하
려는 시도이다. 이와 유사한 평가기법이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통합평가․계획’(Integrated Assessment 
and Plann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AP)이 있
다.

IAP는 지속가능성평가의 시기와 범위를 가장 넓
게 확장한 평가기법으로 사회, 경제, 환경 등 지속가
능성의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평가의 요소를 의사결
정과정에서 전략적으로 고려하는 평가기법이다. 이
는 마치 경제정책이 그 입안단계에서부터 경제적 파
급효과를 예측하고 이루어지듯이 정책, 계획, 사업 
등 일련의 경제적 변화가 지속가능발전  경로에 미치
는 파급효과를 사전적이고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
이다. 



Fig. 1  EIA, SEA 그리고 SA 범위 (김호석, 2007) 

4. 결 론
 

신재생에너지의 장점에 대한 강조와 개발의 필요
성은 더 이상 정책의 핵심주제가 아니다. 다양한 장
점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보급
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의 기술과 시장 상황에
서 적절한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정책운영의 가장 큰 이슈는 기술개발과 
보급에 대한 국가 고유의 중장기적인 개발전략 수립
이며, 이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역할과 기대효과
를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평가하여야 한
다. 

본 논문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전반에 걸쳐 등장
하는 다양한 지속가능성 이슈를 살펴보았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확산되어야 하
는 인식은 대기오염이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고 해
서 지속가능발전에 부합하는 기술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현재 경쟁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평가와 개발전략 수립
에 있어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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